
대만의 방적추수 23만추 감소하였으나 

면사 방적은 3만 4천추 증가 

 

대만은 2001년에 216만추의 방적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, 인건비의 상승

과 인력부족, 중국 등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저가품 공세에 밀려 그 동안 시

설규모가 계속 축소되어 2002년의 방적시설 추수는 2001년의 216만추에서 

23만추가 준 193만추로 200만추 아래로 떨어졌다. 

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면사 방적 추수는 2001년의 53만 8천추 규모에서 

3만 4천추가 증가하여 2002년에는 57만 2천추 규모로 늘어났다. 이중 대만에

서 가장 큰 방적공장 중의 하나인 원동방(遠東紡)은 총 보유시설 31만추 중 

약 절반인 15만추를 면사 방적으로 전환함으로써 면사를 가장 많이 방적하

는 공장이 되고 있다. 

이와 같은 상황은 원면의 국제시세가 하락하였고 CVC(chief value cotton)를 

비롯한 폴리에스테르/면 혼방사나 100% 폴리에스테르 합섬사의 수요가 감소

하였을 뿐만 아니라, 선진국에서 환경문제로 면제품의 수요가 증가하였고, 

합섬혼방사나 순합섬사를 뽑던 추수가 면사 방적용으로 바뀌었기 때문으로 

보인다. 


